Concordia University

주요 정보
▲캠퍼스 총인원: 25,825 
▲남/여학생 비율: 46/54
▲Minimum 입학 성적
Art 65~70%; 
Science 65~70%; Commerce: 75%
Engineering: 73~82% 
▲학비: $4,290(퀘벡학생 $2,250) 
▲기숙사비 $4,125(1인1실+식사)
▲자세한 입학및 학교정보 
www.concordia.ca

1974년 Loyola College와 Sir George Williams University가 합쳐져 탄생된 Concordia대학은 그 뿌리가 100년이 넘을 정도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캐나다 도심에 위치한 대학중 최대의 학교로 손꼽힌다. Concordia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몬트리얼은 세인트로렌스강변에 위치한 인구 2백50만의 불어권 국제도시로 주민의 3분의 1은 영어를 사용하며 Concordia대학도 영어권 대학이다. 약 2만 5천명 이상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Concordia대학은 다운타운의 Sir George Willinams 캠퍼스와 도시의 서쪽끝에 위치한 Loyola 캠퍼스간에 공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Arts and Science, Commerce and Administration,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and Fine arts의 네개 학부에 180여 학위 과정을 제공 하고 있다. 
Concordia의 특징
영어권 대학이지만 학생들은 영어와 불어 두가지 언어로 과제를 내거나 시험을 볼수 있으며, 학생들은 몬트리얼의 이중언어와 다양한 문화환경을 접할 수 있다. 
Concordia 대학은 중도학문적인 접근으로 배움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의 편의에 학제를 맞추는 개척자적인 대학으로 명성이 높다. 탄력적인 수업시간표와 파트타임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나이든 학생들을 배려하기위해 마련된 다양한 서비스는 고등교육에 소외되기 쉬운 소수의 학위취득를 돕고있다.
또한 대학이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를 후원하고 지역사회 행사도 활발히 지원한다.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매년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Concordia대학의 아트갤러리와 문화영화상영에 참가한다.
최근에 정부지원이 줄어들고 주정부의 정책에 따른 등록금이 동결되었음에도 Concordia 대학은 최근 3년간 100여명의 교수를 Art and Science 학부에 새로 채용하고, 공대와 컴퓨터 학과의 정원을 24퍼센트 늘리는등 양적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소프트웨어 공학과 통신공학등 새로운 전공분야를 추가해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인재양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Concordia의 자랑중 하나인 Communication Studies는 캐나다에서 최초의 학부학위를 수여했고 대학원 과정을 처음으로 시작한 전통을 갖고있으며, 여성학과도 1978년 Concordia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국제적으로도 많은 명성을 얻고있다. 
근자에 몰슨사로부터 1천만달러를 기부받은 Concordia의 경영학과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옵션과 파트타임, postgraduate 프로그램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을부터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투자 메니지먼트 MBA는 학생들에게 MBA와 회계사 자격증을 동시에 획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파이넌스 2학년에 재학중인 마이클 젠타일군은 "난 Concordia가 첨단을 달리고 있기때문에 선택했다" 고 말할 정도로 Concordia는 새로운 시대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해왔다. 
무엇보다도 Concordia의 발전을 주도할 프로젝트는 앞으로 3년간 약 2억달러의 신축예산이 투입될 새로운 학교 건물들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대종합관과 몰슨 비지니스 스쿨, 새로운 과학관이 들어서며 시각디자인 학생들을 위한 숙소도 마련된다.
Concordia 다운타운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몬트리올의 카페와 박물관등 다양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며 외각에 위치한 Loyola 캠퍼스는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차분하고 전통적인 고딕양식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떨어져있는 두 캠퍼스간 이동을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겐 프리 셔틀안에서 누릴수 있는 친구 사귈수 있는 기회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많은 Concordia 학생들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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